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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alone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with social capital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serving as mediators. 

To achieve this, responses from 213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2022 Digital Divide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digital 

literacy competence did not directl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Second, digital literacy competence was found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ocial capital. Third,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lso 

improved life satisfaction via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Fourth, it was revealed that digital literacy 

competence sequentially mediated life satisfaction through both social capital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 

competence, fostering social capital, and enhancing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are proposed.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ingle-Person Household, Digital Literacy, Social Capital,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

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의 북한이탈주민 자료 중 1인 가구 213명의 응답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

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안, 

사회자본 형성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의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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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2020년 COVID_19 팬데믹 후 

많이 감소해 2024년 9월 현재 34,259명으로 집계되고 있

는 가운데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점점 증가하리라 예

측된다[1].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생사를 넘

나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지만, 입국 후 

사회 문화 적응 어려움 때문에 후회하기도 한다[2]. 북한이

탈주민은 문화차이, 상대적 박탈감, 기대와 다른 현실, 경

제적 어려움,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삶의 만족감이 낮아

진다[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만족도 하

락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

을 두고 혼자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함에 따라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4]. 가족은 새로운 사회적응을 위한 중요한 정서적 지

지, 물질적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어 적응 속도의 차이

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1인 북

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을 통한 사회 

문화 적응 과정을 거친 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낯선 문화와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디

지털 정보화 격차는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초래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스마트폰 보유율이 96.1%를 넘어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2.71점으로 국민 평균 2.94점보다 낮다[5].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며 생활에 필요한 정보습득, 업무처리, 사

회참여 등에 격차를 발생시킨다[6].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의 부족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자원획

득 기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준거집

단과 교류를 촉진하여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7]. 디지털 정보

화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적 교류는 계층 

내, 계층 간 신뢰를 통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발

생하는 사회적 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없으나 부정적 요소를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뢰를 형성한 관계에서

는 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8][9]. 이러한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실증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 신뢰가 가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자

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8][10]. 또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디지털 정보

화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하는 문제

에 대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자기 확증과 같은 긍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향상이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12]. 그러나 이들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 또는 단순 

매개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가 사회통합과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개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농

어민,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들 중 더 취약한 1인 가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사회적 관계 요인, 심리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삶의 만족

도 향상과 대한민국 사회 문화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2.1.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이란 삶 전반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욕구의 

충족과 기대 수준의 충족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행복, 

주관적 안녕과 같이 사용된다[13]. 개인의 욕구 충족과 기

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은 대한민국 사회 문화 적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공식

적 지원과 더불어 비공식적 자원의 접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9]. 특히 디지털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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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정보격차가 다양한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7]. 예컨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정보 검색, 상거래, 개인식별, 정

부 민원 서비스 등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유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SNS를 통한 디지털 

공간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과 필요한 

도움을 얻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0]. 또한, 이러한 관계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검증되고 있다[6][9].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

다는 연구[14]도 있어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Digital Literacy and Social Capital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단

순한 관계에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을 활용한 사회적 자원의 접근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은 사회적 준거집단과 교류를 통해 정체감, 신

뢰, 호혜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

용 관계를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는데, 사람 사이에 배태

된 문제해결을 하도록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15].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안에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성, 규범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집단 내 결속이 강

한 결속형 네트워크와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는 가교형 네

트워크를 통해 상호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 이로

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이 검증되었고[8][10],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8][10].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 탐색 및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

털 정보화 기기는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말하는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이

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낮은 편으로 나타

났다[5].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일

종의 신념으로 낯선 상황과 문제에 있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12].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삶의 태도에 

있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갖추도록 하여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고자 행동하게 한다. 따라서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16]. 반면, 디지털 정보화 자

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접근 행위를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12]. 실증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해 강화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

하는 요인이라고 검증하였다[12][16]. 이와 같은 선행연구

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4. Digital Literacy, Social Capital,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네트

워크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10].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관계

를 형성하도록 하고 준거집단에 포함되면 다양한 정보와 

자원 접근 기회를 얻을 수 있다[8].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 자원획득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등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

[16].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정보화 능

력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17].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인

과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 관계 내지, 단순 매개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

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

에서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대한 순차

적 매개효과는 아직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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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H4.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

에서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IV. Research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4.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2022 디지

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213명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을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사회자

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SEM)모형으로 분석하였다.

4.2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DL)은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7문항,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LS)는 5문항, 사회자본(SC)은 10문항과 디지털 정

보화 자기효능감(DISE)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Variable Concept definition Ref

Digital Literacy

(DL)

Ability to utilize mobile 

devices and ability to use 

daily services through mobile 

devices

Likert 4 

α=.926

Social 

Capital(SC)

The total sum of social 

resources that can be given 

and received through social 

networks

Likert 4 

α=.912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DISE)

Subjective confidence in 

comprehensiv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kert 4 

α=.903

Life 

Satisfaction

(LS)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one's life

Likert 4 

α=.865

Table 1. Measuring tool 

4.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 150명(70.4%)과 남성 63명

(29.6%)이었다. 평균 연령은 45.54세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0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3명(24.9%), 

40대 50명(23.5%), 60대 이상 26명(12.2%) 30대 미만 24

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분포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7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에서 200만 원 미만이 69명(32.4%), 100만 원 미만이 60

명(28.2%),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12명(5.6%) 순

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n %

Gender
Female 150 70.4

Male 63 29.6

Age

(year)

Below 30 24 11.3

30 – 39 53 24.9

40 – 49 50 23.5

50 – 59 60 28.2

60 and above 26 12.2

Monthly 

income 

(10,000 KRW)

Below 100 60 28.2

100~200 less than 69 32.4

200~300 less than 72 33.8

300~400 less than 12 5.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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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ampl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Table 3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평균 2.76으로 나타났고 사회자

본은 평균 2.78이었으며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평

균 2.7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2.50으로 나타났

으며 변수 분포는 왜도가 -.130 ~ -.495이었고 첨도는 

-.129 ~ .583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기준인 1과 3을 

넘지 않아 등분산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Variable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1 DL 2.76 .686 1.00 4.00 -.495 -.462

2 SC 2.78 .548 1.00 4.00 -.244 .583

3 DISE 2.71 .765 1.00 4.00 -.130 -.332

4 LS 2.50 .599 1.00 4.00 -.188 -.129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잠재변수 간의 상관성 파악과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은 Table 4와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DL)와 

사회적 자본(SC) 간의 상관계수(r=.562, p<.001),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DISE)과의 상관계수(r=.568, p<.001), 

삶의 만족도(LS)와의 상관계수(r=.464, p<.001), 사회자본

(SC)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r=.593, 

p<.001),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계수(r=.619, p<.001), 디

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DISE)과 삶의 만족도(LS) 간의 상

관계수(r=.464, p<.001)도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관계

수의 최대 값이 0.7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18]. 또한, Table 5의 측정 모형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상관계수 제곱 값과 척도의 AVE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상관계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더 

작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18].

1 2 3 4

1 DL 1

2 SC .562*** 1

3 DISE .568*** .593*** 1

4 LS .464*** .619*** .464*** 1

***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V.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5

와 같은 측정모형 분석과 Table 6과 같은 구조모형 분석, 

Table 7과 같은 매개효과 분해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값

이 145.368(df=42), p<.000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이 확인되어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지만, χ2(Cmin)값이 표

본 크기가 증가하면서 모형과 자료 간 불일치성이 과도하

게 추정하는 오류가 있어 다른 적합지수(CFI, TLI, GFI, 

NFI, RMSEA, SRMR)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CFI=.946, TLI=.929, GFI=.907, NFI=.914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 .090 기준에 부합하고, RMSEA=.083, 

SRMR=.045로 수렴할 수 있는 범위였다[18]. 잠재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수의 표준화 추정 요인 부하량도 .63

0～.921이었다. 각 구성 개념별 개념 신뢰도(C.R)가 0.7 

이상이며 평균분산 추출(AVE) 값이 .05 이상으로 신뢰성

과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18].

Variables
Estimate

SE CR (CR) AVE
B β

DL

Mobile Utilization 

Life Services
1.000 .759

.949 .903
Mobile Utilization 

Ability
1.203 .753 .164 7.315***

SC

Bonding Social 

Capital
1.000 .812

.981 .963
Bridging Social 

Capital
1.067 .846 .102 10.501***

DISE

DISE 1 1.000 .905

.988 .955
DISE 2 1.069 .921 .051 20.933***

DISE 3 1.046 .870 .056 18.527***

DISE 4 .802 .672 .069 11.656***

LS

LS 1 1.000 .809

.990 .952

LS 2 1.054 .773 .088 12.002***

LS 3 1.044 .789 .085 12.311***

LS 4 1.07 .771 .089 11.972***

LS 5 .985 .630 .105 9.387***

*** p<.001

x2=145.368(df=84), p=.000, CFI=.946, TLI=.929, GFI=.907, 

NFI=.914, SRMR=.045, RMSEA=.083

Table 5. Measurement model analysis             

Table 6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

향(β=.562, p<.00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

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β=.343, p<.001), 사회자본

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β=.420, p<.001), 사회자본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β=.401, 

p<.001),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β=.262,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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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DL→LS .079 .079 .100 .791

DL→SC .507 .562 .089 5.716***

DL→DISE .481 .343 .135 3.556***

SC→LS .465 .420 .112 4.157***

SC→DISE .624 .401 .141 4.427***

DISE→LS .186 .262 .064 2.906**

** p<.01 *** p<.001

Table 6.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Table 7에서는 매개효과 분해 및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β=.384).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

핑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은 .213 ~ .706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로 B S.E. β

Indirect 

confidence 

interval

Direct Effect

DL→LS .079 .142 .079 -.141∼.459

Indirect Effect

DL→SC→LS .236 .082 .236 .114∼.474**

DL→DISE→LS .090 .060 .090 .020∼.262**

DL→SC→DISE→LS .059 .026 .059 .019∼.139**

Total Indirect Effect .384 .099 .384 .213∼.706**

Total Effect .463 .117 .464 .255∼.733**

** p<.01

Table 7. Mediation Effect Decomposition and 

Significance Testing 

V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그 결과,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

준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

구[6][8][9]와 반대의 결과이고,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선행연구

[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한 기

술적 능력이 삶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단선적 효과

보다 기술 활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에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하

지 않다는 섣부른 결론을 짓기보다 더 다양한 디지털 정보 

접근 및 생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리시 역량

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사회

자본을 매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

구[8][10]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고, 중고령자의 디

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9]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다양한 

사회적 준거집단과 교류를 통한 정체성의 확보, 다양한 집

단과의 연결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자원 접근성 강화를 통

한 욕구 해결과 기대 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

도를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참여와 신뢰할 수 있는 온

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탈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동, 동년배, 거주지역 주민 모임 

등을 소개함으로써 준거집단에 포함되도록 지원하고, 정보

의 교류와 자원의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

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신감을 향상하고 충분한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

장한 선행연구[11][12]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장애

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고 삶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6]와 맥을 같이한다. 즉, 북한이탈

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단순한 삶의 만족을 유인

하는 요인을 넘어 복잡해지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다

양한 상황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을 갖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가 디지

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와 같

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이들 중 1인 가

구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많지 않아 교육 정보 수집이 

취약하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디지털 배움터와 같

은 정보화 교육을 개설하고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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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

화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도록 실생활 중심의 교육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직정보, 상거래, 온라인 커

뮤니티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자본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과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그리고 

삶의 만족까지 이르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

구[8][10][11][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한 사회자

본의 축적은 준거집단의 소속감과 심리적 효능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7]도 간접적

으로 지지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을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은 준거집단의 소속

과 심리적 효능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주장

한 선행연구[17]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북한이

탈주민 1인 가구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망

이 부족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보접

근성, 자원 접근성이 낮아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따

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자본 축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은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며 준거집단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준거집단 소속감은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17].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을 형성하

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디지털 정보화 자

기효능감으로 이어지도록 격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만은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

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부 상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이론적 검토와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에서 조사한 2차 자료를 데이터로 사용하였기에 측정 도

구가 측정 개념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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